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 금천구 신흥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마을버스와 자동차, 오토바이가

구독

등하굣길 ‘앱 차단 기기’ 설치… 스쿨존 스몸비가 사라졌다
입력2023.11.14. 오전 4:07 기사원문

백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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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신흥초, 학교 주변 1.2㎞

스마트폰 사용제한… 통화 만 가능

교통사고 예방 효과 학부모 ‘만족’

서울 금천구 신흥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전봇대에 교통사고 예방용 블루투스 기기(붉은 점선 안)가 설치돼 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 ‘애니타임’을 설치하면 블루투스 기기가 스마트폰을 인식해 사용 중인 기능을 강제 중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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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도로 옆으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었다. 재잘거리며 걸어가는 학생들 옆으로 인

근 시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1t 트럭이 지나갔다.

친구와 웃고 떠들며 나오는 학생 대다수가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소위 ‘스몸비’(스마

트폰+좀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스몸비는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좀비처

럼 걷는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시야가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신흥초는 ‘스쿨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천구가 관내 스쿨존에서 학생

들의 교통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시범 사업이다. 전용 앱 ‘애니타임’을 설치하면 스쿨존

일대에 설치된 블루투스 기계들이 스마트폰을 인식해 사용 중인 기능을 강제 중지한다. 이날 학교 앞에

서 만난 초등학교 3학년 김모양은 “휴대전화로 뭘 하려고 하면 계속 창이 꺼진다”며 “그게 귀찮아 이제

는 학교 앞에서 휴대전화를 안 한다”고 답했다.

실제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해 서비스를 체험해 봤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유튜브 시청 등 스마트

폰 사용이 가능했지만 세 걸음 정도 걷자마자 사용하던 앱이 강제로 종료되며 기본 배경화면으로 돌아

갔다. 배경화면 오른쪽 위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뜻하는 빨간색 아이콘이 깜빡거렸다. 앱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걸음을 멈춰야 했다. 결국 번거로움 탓에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신흥초의 경우 학교 주변 약 1.2㎞가 ‘노(No) 스몸비존’으로 지정돼 있다. 앱을 사용할 경우 이 구

역에선 보행 중 통화만 가능하다. 지난달 기준 신흥초 전교생 371명 중 99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금천구가 지난 3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3명 중

98.4%(62명)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 도입 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에 효과성

이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 전체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에도 100%

이 광고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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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앱을 만든 업체 알티앤씨 신동환 팀장은 “최소한 스쿨존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만족도 조사 결과 부모용 앱에서 별점이 높고 자녀용 앱에선 낮

게 나오는 걸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천구는 내년 중으로 관내 다른 초등학교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비스 확대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금나래초 정심초 영남초 시흥초 등 4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

으로 전해졌다.

글·사진=백재연 기자(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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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용감한 김 일병' 생일 휴가 중 강남역 몰카범 잡았다

"창살없는 감옥…고작 21살이었다"…성매매 여성의 호소

"수능 GG치고 놀자"… 기괴한 '응원 현수막'에 시끌

'응팔 커플' 류준열·혜리, 6년 공개 열애 마침표

"어이없는 XX네"… 한동훈 겨냥, 이번엔 민형배 의원 폭언

안녕하세요.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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